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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철 스크랩, 일본에서 수입 급증

ㅇ 일본에서 구리와 납 등 비철 스크랩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,

향후에도 수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

ㅇ 따라서 일본 외의 다른 지역으로 비철 스크랩 조달처를 다양화하여

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

☐ 비철 스크랩 수입 증가 원인 

 ㅇ 한국에서 구리, 납 등 비철 스크랩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원

인에 대해 닛케이신문은 가전업계를 중심으로 비철 스크랩에 대한 

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

  - 일본의 대형가전 메이커가 경영이 부진하여 스크랩의 수요가 둔화된 

반면, 한국과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인상되고  있기 때문임  

  ·한국이나 중국에서 거래요청이 많아, 오히려 일본 국내에서 필요

한 스크랩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함

 ㅇ 5월까지 한국으로 수출되는 비철 스크랩 물량은 동북대지진 이전의 

1~5월 비교하여 약 40% 증가

  - 동 관련 스크랩의 1~5월기 한국으로 수출은 3858톤으로 크게 증가했음

  ·특히 자동차 폐배터리(축전지)의 스크랩 수출이 증가

    *한국의 무역통계에 의하면, 6월 일본으로부터 폐배터리 수입량은 작년 동월대비 

72% 증가한 9178톤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

    *일본에서의 폐배터리의 월간발생량은 약 2만 톤이기 때문에 50% 정도를 한국에서 수입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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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케이블선 등 전선류의 수입이 많고 

동 성분이 50%정도인 품질이 낮은 동 스크랩이 주류

    *중국정부도 저렴한 스크랩 활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, 동이 차지하는 스크랩 

비율을 15년까지 현재 30%에서 40%까지 늘릴 방침

□ 일본기업의 움직임 

 ㅇ 일본기업들은 스크랩의 해외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리, 銅, 

아연 등 비철 스크랩의 수출을 확대   

  -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銅관련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음

    *오사카에 있는 비철 스크랩상사인 하시모토알미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黃銅 
스크랩을 한국에 월 50톤 수출

   *黃銅 스크랩은 전자부품의 재생원료로 사용 

 ㅇ 스크랩의 해외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기업들이 국내에서 스크랩

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 

  -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보다 비싼 가격으로 스크랩을 구입해 주기 

때문에, 수출은 늘고 있으나, 일본내 폐배터리 스크랩이 부족하여 

제련사업이 정체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

    *한국기업이 일본에서 조달하는 스크랩가격은 1킬로 70엔 이상인 반면, 일본기업

은 50엔대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

  - 미쓰이금속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아연의 약 60%를 폐배터리 스크

랩을 활용하고 있으나, 이런 추세로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

다면 일본기업의 가동률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됨  

□ 시사점   
 

 ㅇ 일본경제의 정체와 인구감소 영향으로 일본 내수시장의 전망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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밝지 않은 반면, 우리나라의 가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

어, 일본으로부터의 비철 스크랩의 수입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

전망  

  - 일본은 비철 스크랩의 수출확대로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금

속관련 기업들이 조직재편 등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

것으로 보임     

 ㅇ 일본정부는 일본국내의 스크랩 부족현상이 악화되고 있어 비철산

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

  - 따라서 일본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스크랩 조달처를 다

양화하는 등 안정적 조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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